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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model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s convergence education. Recently, convergence education’s

necessary is needed since the most of new products are designed and produced based on the convergence technology. But our 
country’s education system is keeping existing education process. This make industrial world undurable to employ the current 
graduated students. Also in view of educational world, they have no proper convergence education model for their students. In 
this paper, to solve the non-existing convergence education model, we derive the a few convergence education model and list up 
their model each. This result will be helpful for the introducer of the convergence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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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세계적 미래예측 전문가와 석학들은 한결같이 “가까운 미래

에는 융합을 통해 지식이 생성되고 제품 개발 및 시장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과거 반도체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복합하는 21세기 융복합으로 가야한다”

고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John A. Warden III

와 Leland A. Russell은 공저(Winning in Fast Time, 2001)

에서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는 21세기 경영의 주요 트렌드인 융합에 대하여 관심을 가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융합기술 

및 제품,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일부 성공 사례가 있긴 하지만 

학문간 융합에 대한 장기적 국가 목표와 철학의 부재로 교육 및 

인재 육성 측면에서 다소 혼란이 있으며 아직 융합에 대한 대비

가 미흡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융합’이 대학가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면

서 관련학과 개설도 급증하고 있다. 창조적 인재를 원하는 시대

적 요구에 따라 대학들도 학문간 벽을 허물고 새로운 학문 창출

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계에선 학문 간 융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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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이기주의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무늬만 융합한 전시

학과가 속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다. 이에 따

라 진정한 융합교육을 위해선 속도를 내기보다는 시스템과 내

실을 갖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공학교육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

계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키워낼 수 

없기 때문이다. 융합교육은 개별 전공영역을 넘어 교육 및 연구

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복잡하고 다양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각 학문 영

역별 논의에서 머물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

으로 창출해 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 들어 정부는 “융합교육의 활성화”라는 정책비전을 지

속적으로 제시해 오기는 했지만, 그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에 

있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많은 대학들이 생존 전략으로서의 

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융합교육이 무엇인가에 대

해서는 대학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나름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점분야

와 결합된 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서 분야별로는 융합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융합학과

로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것은 융합교육의 첫 단계인 교육분야 설정과 관

련하여 국내 및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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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convergence technology of the world

국명 미국 유럽 일본

정의연도 2002 2004 2004

융합기술의 정의와 범위 NT-BT-IT-CT(NBIC)간의 상승적 결합 NBIC+인문사회 과학간의 상승적 결합 IT-BT-NT-ET 간의 상승적 결합

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융합교육모델에 대한 자료 부족과 교육과

정정립이 미흡한 상황에서 실질적 융합교육모델에 대한 표준 

자료를 제공하고자 융합교육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또한 국내 대학의 융합교육에 대한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실적인 융합교육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각

종 융복합 교육모델에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열거하고 이를 종

합적으로 정리하여 체계화된 융합교육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융합교육 정의

1. 융합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

먼저 현재 학계나 산업계에서 다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통섭-복합-통합-융합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것을 종합하면 Fig. 

1에 보인 것과 같이 통섭은 4차원 두뇌의 생물학적/신경학적/

시냅스적 지식에 의한 창의, 복합은 2차원 기능보강, 통합은 3

차원 기능연결, 융합은 3차원의 화학적/생물학적에 의한 창조로 

정리할 수 있다. 

산업계 관점에서 보면 통섭은 지식의 창조로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IP)이 형성되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복합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그 다음 통합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

며 더 나아가 새로운 창조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므로 통섭-

복합-통합-융합이라는 가치사슬과 가치제안이 형성됨을 알 수 

Fig. 1 Convergence Concept diagram in view of industrial 
world

있다. 이것은 노나카가 제안한 Knowledge Spiral에서 설명한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의 순환관계를 설명한 것과 같은 개

념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은 기능보강성의 복합제품

에 해당되고, 하이브리드 3차원 반도체/칩은 기능연결의 통합

제품에 해당되며, 비빔밥이나 각종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폰 등

은 융합제품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과 기술과 제

품과 서비스에 따라 그리고 기술수용주기에 따라 복합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통합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융합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니즈에 따라 복합-통

합-융합의 균형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융

합교육모델 정립이 목표이므로 통섭을 포함한 복합-통합-융합

을 통틀어 ‘융합’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여 사용하였다.

2. 융합기술의 정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술의 융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

고, 이에 따라 융합기술에 대한 신축적 정의가 필요하다. 융합

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의를 보면 Table 1과 같이 국가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Fig. 2와 같이 2007년 4월에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IT, BT, NT의 신기술간의 상승적 결합을 융합 기술

Fig. 2 Existing convergence technology configur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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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el I : Classifica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of liberal arts course

유형 특징 내용

유형1

융합과목 지정형
기존 교과과정을 유지하면서 융합
교육관련 교과목 지정하는 방식

- 기존 개설된 과목 중 융합관련 교과목 지정
- 각 전공당 2과목 이내에서 확정
-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융합교육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 존재

유형2

핵심영역에 융합교육영역 추가형
핵심영역에 융합교육영역독자 확보

- 기존 핵심영역에 ‘융합영역’을 추가하여 핵심 영역 확대
- 교양과정 기본 이수 지침 변경 필요
- 기존 교양과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 가능

유형3

공통영역개편 및 융합과목 지정형
공통교양에 융합교육기초과목개설 
및 핵심영역 교과목 지정

- [유형1]과 [유형2]를 조합한 모델
- 핵심과 선택영역에 융합관련 교과목 지정 및 개설
- 융합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 체제 개편 반발 최소화

유형4

융합교육영역추가 및 
융합공통기초과목 개발형

공통교양에 융합교과목 개설 및 핵
심영역에 융합영역 추가

- [유형2]와 [유형3]을 조합한 모델
- 공통교양 영역에 관련 기초과목 개설 및 핵심교양 영역에 융합영역을 추가
- 융합교육 취지 극대화 모델

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융합기술은 미래사회의 경제 ․ 사회적 다

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 기술, 문화 등과의 창조적 

융합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변천하였으며, 융합기술은 신기술 창

출이라는 목적성을 가진 이종기술 또는 이종분야간 결합으로 확

장할 필요가 있고, CT, ET는 그 자체가 융합기술로, NBIC(NT, 

BT, IT, CS(Cognitive Science)) 등과의 융합에 의해 생성 ․
활용되는 융합기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기술융합이 이루

어지는 형태는 크게 활용목적별 관점과 기술 중심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활용목적중심기술의 융합은 원천기술창조, 

신산업창출, 산업고도화 등과 같이 목적중심으로 구분한다. 한

편 기술분야 중심은 NT, BT, IT 등 신기술간의 융합에 의해 

기존의 단일기술한계를 극복하는 융합기술로 구분된다. 따라서 

기술융합화의 확산 추세에 따른 융합기술에 대한 정의를 재정

립 이 필요하며 기술융합은 이종 및 동종의 다양한 기술들의 결

Fig. 3 The new convergence technology configuration of 
Korea

합가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경제 ․ 사회적 수요를 해

결하기 위한 학문 및 산업과의 결합까지 포함하여 Fig. 3과 같

이 재정의 하였다.

III. 융합교육 모델

융합기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위한 실천 가능

한 대안으로 그 하나가 융합교과목 개발을 통한 융합교육이라

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융합전공 개설을 통한 융합교육일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전공 개설을 위한 융합교육모델을 구

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융합교육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융합교육 모델 분류

학부과정 관점에서 본 이공계융합교육모델을 분류하는 것은 

크게 융합의 기능을 4단계로 나누었다. 첫째로 인문, 사회, 예

술 등의 과목과 1차원적으로 융합하는 교양과정 융합을 모델로 

설정할 수 있다. 교양과정의 융합교육 모델의 유형은 Table 2와 

같이 분류하였다.

유형1은 기존 교과과정을 유지하면서 융합교육관련 교과목을 

학교 차원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서 많은 중소규모의 대학이 이

같이 실행하고 있었다. 

유형2는 교양영역을 몇 가지 핵심영역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융합과학 혹은 융합기술영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형태를 유지하

는 교육과정이다. 

유형3은 공통교양에 융합교육의 핵심영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서 [유형1]과 [유형2]를 혼합한 형태의 교육과정모델이다. 현재 

국내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서 교양교육

의 융합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유형4는 공통교양에 융합교과목 개설 및 핵심영역에 융합과

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융합교육 취지를 극대화 하는 모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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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el Ⅱ: Soft-skill cultivating convergence education

유형 특징 내용

유형1

전문교양

기존 교양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양과
목 외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과정내에 편성된 

- 인문 ․ 사회 ․ 경영 ․ 예술영역의 지정된 과목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교과
과정 편성 

Table 4 Model III convergence education

유형 특징 내용

유형1

전문직업인력양성융합
기존 전공을 유지하면서 전문분야 자격을 획
득하기 위한 배타적 최소 교육과정 이수

- 기존 전공에 요구되는 학점 모두 이수하고 추가로 전문직업분야 요구 과목 이수
- 전문분야별로 요구 과목 및 내용 상이함
- ROTC, 교직과정 등 국가 정책차원에서 추진 

유형2

특정기업트랙융합형
기존 전공을 유지하나 전공과목에 특정기업에
서 요구하는 과목을 포함시켜 이수

- 기존 전공과정 중에 선택적으로 특정기업과목을 편성하여 진행
- 동일 전공 학생중에서 특정기업트랙 선택학생과 비선택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음
- 업체의 요구과정에 따라 융합의 강도 및 효과가 의존됨

유형3

융합산업인력양성형
기존전공학과가 없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융합트랙

- 학과나 전공단위로 추진하지 않고 프로그램 혹은 사업단 단위로 추진
- 일정수준에 도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독립된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
- 융합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 또한 신산업 분야의 인력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나 항

구적인 융합교육체제로 발전 필요

최근 융합교육을 전제로 신설하는 학과에 한해서 적용하는 교

양교육모델이다. 

둘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이공계 학생들의 공학주제분야

외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스킬 배양 융합 교육과정이다. 이 

분야는 현재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전국의 41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Table 3과 같은 형태로 진행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분야를 융합교육의 새로운 모델 중의 

하나로 제시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학교육인

증을 위한 융합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였다.

셋째로 제안하는 모델은 Table 4에서와 같이 고유전공분야

에다 별도의 타분야와 복합한 융합교육으로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유형1은 기존 전공을 유지하면서 요구하는 분야의 능력

을 배양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비사범 계열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직과정과 사관학교가 아닌 대학 졸업자의 학사장교로 임명하

는 학군사관생도제도(ROTC)를 예로 들 수 있다. 

유형2는 학부생을 대상으로서 특정기업에서 필요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기존 교육과정외에 요구하는 트랙 개념의 융합교육

으로서 국내에서는 삼성정보통신트랙, 엘지트랙, 만도트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유형3은 산업체에서는 필요하나 기존 대학의 학과에서는 적

합한 분야가 없는 신기술분야나 혹은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분야

에 대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서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고 있

는 에너지분야 인력양성사업, 교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어

코드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로 제안하는 융합모델은 학부 설립 융합모델의 하나로서 

신 전공창출과 같은 것을 통하여 실습위주의 교육과정, 프로젝

트 기반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율적 학습(Self-study)이 주가 되

는 융합교육모델로서 Table 5와 과 같다.

유형1은 성장 유망 학문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연계/융합

전공 모델로서 전통적으로 융합학과들은 인지과학전공, 논리정

보와 컴퓨터전공 등 복수전공이 용이한 형태의 트랙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행대학들이 성장유망분야의 경우 융합전

공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유형2는 대학의 브랜드화된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제간 

융합전공모델로서 주로 대학원 형태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좋은 사례이고, 타

대학에서는 WCU 등에서 단과대별 융합학과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유형3은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한 융합전공 모델로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산

학연계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델이다. 영국의 트리니티칼리

지, 핀란드의 울루대학 등의 교육과정 모델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4는 융합교육을 위한 특성화학과로서 MIT의 미디어 랩

이나 한국의 포항공대의 창의IT융합학과 등의 교육모델이 여기

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융합교육모델의 전체적인 요약은 Fig. 5와 

같이 4개의 모델에 12개의 유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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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del IV convergence education

유형 특징 내용

유형1

성장학문중심융합
성장 유망 학문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연계/융합전공 모델

- 전공간 연계 ․ 융합을 중심으로 한 모델
- 대학원 중심의 학과가 많으며 학부에서는 비교적 사례가 적음
- 신기술 융합인력 양성에 적합

유형2

브랜드화된 분야융합
대학의 브랜드화된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융합 모델

- 대학의 브랜드화된 전공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 모델
- 대부분 대학원 중심의 학과가 많으며 학부에서는 비교적 사례가 적음
- 신기술 융합인력 양성에 적합

유형3

산학협력중심형 융합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한 융합전공 모델

-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전략산업 혹은 특화산업과 연계된 융합교육 인력 양성모델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
- 대학기반 지역 업체에서 필요한 특정산업 및 범산업 융합기술인력 양성에 적합

유형4

특성화 융합학과 신설형
융합인력을 양성하기위한 새로운 학과 신
설을 통한 운영

- 창의성 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목표
- 지경부의 ‘IT명품인재양성지원사업’(170억/년)

- 소수의 창의 융합인재 육성에 적합

Fig. 5 Convergence education model for undergraduate 
course

IV. 결 론

이공계융합교육을 위한 학제간 융합교육과정의 개발은 각 대

학의 특성 및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산업체의 근본적인 요구에 

의해서 창출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교육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학생들의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융합지식 함

양과 관련된 주제, 방법, 형식 등에 대한 교육방법론적인 검토

가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 노력은 이공계융합교육에 대한 거시

적이고 철학적 엄밀성에 기반을 둔 타당성 확보 및 충분한 검토

가 수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융합교육과정이 

획일화 되어 있고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융합교육과정

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특히 공학교육인증을 각 대학

에서 수행하면서 융합교육을 위한 기본 과정을 편성하면서 획일

화된 과목의 설정과 같은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본 본문은 융합교과목의 운영사례보

다는 융합교육과정의 모델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의 

사례를 찾는데 역점을 두었다. 본 논문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이공계 융합교육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각 대학 실정에 맞

는 융합교육과정의 모델과 유형을 제시함으로서 대학들로 하여

금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비롯한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적합한 교육모델을 도입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

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성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융합교육과정에 대한 모델을 우선 각 영역별로 모델을 4

가지로 나누고 각 모델에 존재하는 유형을 분류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융합교육을 위한 융합강좌 개설 기획시에 

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내 실

정에 맞게 융합교육 유형을 확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융합교육의 핵심에는 학생들의 능력 함양(통섭 및 

지식창출 능력)을 위한 교과목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하지

만 그를 위한 선행사항으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융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

로 다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2012년도 호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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